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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알렐루야." 

 

기도서에 나오는 이 후렴구에 따라 요세피네 수녀는 자신의 충실한 수도 생활의 길을 보여주었다. 

부모인 요셉 필레와 그의 아내 엠마(콜벡)는 뮐렌에서 농장을 운영했다. 게르트루드는 쌍둥이 자매와 아홉 

명의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랐다. 1940년 부활절부터 고향 마을의 초등학교에 다녔고 

1945년부터는 로네에 있는 사립 중학교에 다녔다. 1950년에는 훼히타에 있는 사립 중등학교의 중등부 

입학 시험에 합격해 그곳에서 졸업했다. 가톨릭 교사 양성 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친 후 1954년 가을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착복하면서 마리아 요세피네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요세피네 수녀는 재능이 많았다. 수녀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 생물, 음악이었다. 그래서 

1960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위한 첫 번째 시험의 일부로 오르간 연주 추가 시험을 쉽게 치를 수 있었다. 

이제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1963년 1월에는 니더작센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위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다. 

1963년, 요세피네 수녀는 클로펜부르크의 빈첸츠하우스로 이주했다. 재가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가르쳤다. 수녀는 하노버에서 1년 더 공부하며 교육학 지식을 심화했다. 그곳에서 1965년 특수학교 교사 

시험에 '양호' 등급으로 합격했다. 그때부터 클로펜부르크의 빈첸츠하우스는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처음 

몇 년간은 교사로, 1970년부터 1987년까지는 교장으로 재직했다. 많은 옛 제자들이 평생 동안 수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훼히타 마리엔하인으로 자리를 옮긴 요세피네 수녀는 10년 동안 마리엔하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헤드빅슈티프트의 오르간 반주자 겸 제의방 담당으로 활동했다. 은퇴 후에도 교회 음악에 

충실했다. 헤드빅슈티프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주했고 마리엔하인 수녀원 성당에서는 반주자의 대체 

주자가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살루스 공동체 운영을 맡은 요세피네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노인과 환자 수녀들을 과자와 카드, 꽃으로 사랑스럽게 돌보았다. 수녀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는 매 장례식 

전에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낭송하는 것이었다. 

요세피네 수녀는 2014년부터 살루스의 환자가 되었으며, 2017년에 병동이 폐쇄되면서 몇 달 동안 

헤드빅슈티프트로 옮겨야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전 오르간 반주자였던 수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안넨탈 수녀원의 노인 센터로 옮기는 것은 수녀에게 쉬운 일이었으며,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매일 미사가 

있는 수녀원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요세피네 수녀는 외향적이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 복지사가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했는데, 노래하는 그룹이 모였을 때 특히 좋아했다. 수녀는 밖으로 나가면 

행복해했으며 성당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청하곤 했다. 친척들과도 가까이 연락을 유지했다. 

누군가 집에서 방문해 오면 기뻐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요세피네 수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쌍둥이 자매 

마가레타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마가레타가 저보다 먼저 떠났네요." 아무도 

수녀가 곧 자매를 따라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요세피네 수녀는 며칠 동안만 병상에 누워 있었다. 수년 

동안 수녀는 간호 직원들의 유능한 도움과 동료 수녀들의 모든 지원을 받았다. 한 사람의 긴 수도 생활이 

끝났다. 


